
미래교육을 비한 정보 련 정책들에 한 등교사의 인식
*

임상훈*⋅조미헌**

도안 등학교*⋅청주교육 학교**

요  약

미래를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, 이를 지원하기 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해 정부는 다양한 교육정

책을 실시해왔다. 교육정책의 원활한 용을 해서는 교육 주체인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요하다. 본 

연구는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등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, 미래교육 비 정보 련 주요 정책

인 STEAM교육, 스마트교육, 소 트웨어교육, e-교과서,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한 등교사들의 인식 실태를 

조사하고, 주요 교육정책 간 교사의 인식 분포는 어떠한지를 비교분석하 다. 연구 결과, 교육정책에 한 이해

와 필요성에 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정 인 평가를 하 으나, 교사들의 연수 경험이나 희망 수 , 그리고 지

도 비 수 은 높지가 않았다. 한 각 교육정책 간 교사들의 인식 분포는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. 본 연구를 

통해 나타난 결과를 참고하여 정부의 교육 신 정책이 학교 장에서 효과 으로 반 되기 한 한 지원 

 교육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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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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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udy also compared the distribution of teachers’ perception on the policies.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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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cation were similar. Based on the results, the study suggested that appropriate support and educational strat-

egi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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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최근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을 하여 교육이 을 

두어야 할 학생들의 역량 신장에 한 심이 고조되고 

있다. 미래사회에서는 창의력, 문제해결력 과 같은 고등 

사고력뿐만 아니라 도 의식, 윤리의식, 자기주도성, 리

더십, 술  사고,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등 다양한 역

량이 요구된다[3]. 이와 더불어서, 정보통신기술의 발달

로 인해 다양한 신  시도를 교육체제에 도입하려는 

노력 한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. 정부는 이러한 

시  요구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상황 변화

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하여 여러 교육정책들을 제

시하고 추진하여 왔다. 그러나 많은 정책들이 학교 교

육체제의 수월성을 신장하고, 미래사회에 비한 인재

를 양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 와는 달리 교육 

장에서 성공 으로 실행되지 못하거나, 도입조차 수월

하지 않았던 것이 실이다[23]. 

이러한 실  문제를 인식하기 하여 몇 가지 사례

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. 먼 ,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

교육비 문제 해결을 목 으로 교육인 자원부가 EBS 

수능방송을 심으로 한 e-러닝 도입 정책을 발표한 바 

있으나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 다[4]. 유사한 

맥락에서, 스마트교육정책 추진과 련한 선행연구들

( : [2][20])은 이 정책이 교사의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

하고, 학교 장의 실, 환경  특성, 교육 주체자들의 

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용되었다

는 문제들을 지 하기도 하 다. 이 외에도 새롭게 시

도된 많은 교육 신의 노력들이 학교 장에서의 공감

 형성에 실패하고 외면당한 경우가 많았으며, 교육정

보화와 련된 교육정책들 역시 동일하게 부정 인 평

가를 받아 왔다[18]. 

지 까지 교육의 신 인 변화를 도모하 던 많은 

정책들이 기 했던 만큼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정

책들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수용되고 교육 장에서 실

행되는 과정에 해 심을 두고, 문제를 악하고 

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정부

의 교육정책들이 가졌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 으로 

정책들을 실행하기 해서는 먼  학교 교육 장과의 

소통이 제 로 이루어져서 학교 장에서의 요구를 

악하고, 그 요구를 반 하는 지속 인 노력이 수반되어

야 한다. 이에 미래교육을 비한 정보 련 정책들을 

추진함에 있어서도 장 교사들의 정책에 한 인식을 

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. 

이와 같은 필요를 고려하여, 본 연구는 등학교 교

육 장에 을 두고 미래교육을 비한 주요 정책들

에 한 등교사의 인식 실태를 악하고자 하 다. 

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미래교육이 요구하는 학습자 

역량을 신장하고자 한 3가지 정책(STEAM교육, 스마트

교육, 소 트웨어교육)과 이를 지원하기 하여 정보통

신기술 시스템을 도입한 2가지 정책(e-교과서와 교육정

보통계시스템)에 을 두고, 각 정책에 한 등교사

의 인식 실태를 분석하고, 정책들 간의 인식 비교를 통

하여 주요 교육정책에 한 교사 인식의 주소를 알아

보았다. 

2. 이론적 배경

2.1 미래교육 관련 주요 정책

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해서 정부가 추

진하고 있는 정책들 에서 테크놀로지 활용과 련하

여 최근 STEAM(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, 

Arts and Mathematics)교육, 스마트교육, 소 트웨어교

육정책에 한 심이 높다. 한편, 미래교육을 비하여 

정보 시스템을 도입한 주요 정책 사례로는 e-교과서와 

교육정보화통계시스템을 들 수 있다[16]. 각 정책의 목

, 발표 시기, 주요 추진 과제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

다음과 같다. 

먼 ,  등 STEAM교육정책은 핵심 과학기술인

재 양성을 목 으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. ‘과학기

술에 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  사고와 문제해

결력을 신장하기 한 핵심역량 주의 학습내용 재구

조화’, ‘ 학･학회･기업･외국기  등의 첨단시설과 인력

을 활용한 교사･학생 상 장 연수  체험 로그램 

운 ’, ‘첨단 기기와 장비를 활용해 흥미, 학습효과, 활용

능력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형 과학기술 교실과 수

업모델 개발’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[13].

스마트교육정책은 “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한 

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로 교육환경, 교육내용, 교육방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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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가 등 교육체제를 신”(p.5)할 목 으로 2011년부

터 실시되고 있다. ‘디지털교과서 개발  용’, ‘온라인 

수업  평가 활성화’, ‘교육콘텐츠 자유 이용  안 한 

이용 환경 조성’, ‘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’, 

‘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’ 등과 같은 과제들을 

추진하고 있다[14]. 

소 트웨어교육정책은 소 트웨어 심사회가 요구

하는 컴퓨 사고력(Computational Thinking)을 갖추고, 

창의  아이디어를 소 트웨어로 구 할 수 있는 문제

해결력을 갖춘 미래형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목 으로 

2015년에 발표되었다[12].  등 학생들을 상으로 

한 소 트웨어교육은 ‘교육과정 재개편  교육방법 설

계와 같은 소 트웨어교육 필수화 기반 마련’, ‘우수 모

델 창출  확산’, ‘우수인재 발굴  지원’, ‘민간 참여 

 로벌 교류 활성화’ 등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고

자 한다[17]. 

e-교과서와 련한 정책은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익

숙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, 향후 도입될 디지털교

과서와 연계하여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을 지원

할 목 으로 2011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다. 2011년부

터 e-교과서를 국어, 어, 수학 과목부터 CD로 개발하

여 보 하 다. 2012년부터는 e-교과서를 인터넷으로 

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, 다양한 보충학습 자료와 

학습지원 도구들을 활용하여 효과 인 학습이 가능하도

록 지원하고 있다[16].

교육정보통계시스템(EduData System) 련 정책은 

정보의 체계 인 수집･ 리･제공･활용을 지원하며, 교원

의 통계행정 자료 작성 업무를 지원하고, 실증 인 자료

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이행하며, 교육･학술연구 활동을 

진할 목 으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[13]. ･ 등

교육통계, 학교정보공시,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, 지

방 행정･재정 통합시스템, 학업성취도, 특수교육통계 등 

11개 분야의 다양한 정보와 통계 자료들을 일원화하여 

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[16]. 

2.2 혁신의 확산과 교사 인식의 중요성

교육의 신  변화, 수용, 확산 등과 련해서는 다

양한 이론  모형들이 제시되어 있다. 그 에서 Rogers

의 신의 확산(Diffusion of Innovation)이론이 표

인 이다. 이 이론은 변화의 주도자(Change-Agent)와 

수용자를 구분하는 상명하달식의 확산에 [19]을 두

기에 정부의 교육정책에 한 장 교사의 인식을 분석

하는 본 연구의 기반 이론이 되기에 하다. 

Rogers의 이론은 새로운 아이디어, 기술 등이 확산되

는 과정을 ‘지식’, ‘설득’, ‘결정’, ‘실행’, ‘확인’과 같은 5가

지 단계로 구분한다.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시기에 제안

되어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에 한 교사의 인식을 

악하고 비교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기에 5가지 

단계들 에서 가장 기 단계인 ‘지식’ 단계에 을 

두었다. 

지식 단계에서 변화의 수용자들은 신  과제가 존

재한다는 사실을 알고, 그것이 무엇이며, 왜 좋은지 등

을 이해하고 인지하게 된다. 이와 비교할 때, 변화의 주

도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계를 형성하

고, 신  변화에 한 욕구를 증진시키도록 지원하며, 

신  변화의 수용자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진단하는 

일들을 수행해야 한다[19]. 신  변화를 도모하기 

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용자로서의 교사들이 

그 변화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, 수용하며, 헌신하는 

가에 따라서 정책 추진의 효과가 결정될 수 있기에

[7][8][21], 정책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교사

의 인식과 역할이 시되어야 하는 것이다. 

2.3 선행 연구 분석

본 연구와 련해서는 ‘교육 변화를 한 신의 확

산’ 그리고 ‘교육정책에 한 교사의 인식’과 같은 두 가

지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. 먼  

신의 확산과 련한 선행 연구들로는 김 우[8], 박병

호[18], 서순식[23], 이경순, 문 , 한승연[10] 등의 연

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. 이 연구들은 변화의 수용자들

이 어떻게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지가 신의 속도에 

향을 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, 새로운 이론, 정책 등

이 교육 장에 용되었으나 의도한 변화를 제 로 이

끌어내지 못했던 주요 이유가 수용의 주체인 교사들의 

인식 수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

하 다. 특히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신의 확산과 련

해서 교사의 인식이 요한 이유는 교사의 채택을 받지 

못하는 테크놀로지의 도입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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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때문이다. 

한편, 교육정책에 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 

연구로는 충, 배선아[1], 임수민, 김 신, 이태상[11], 

설문규, 손창익[20], 허희옥, 이 우, 김 진, 유규연, 강

의성[2] 등의 연구들이 있다.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, 공

통 으로 교육에 한 교사의 인식과 신념이 요함을 

강조하고 있다. 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교육에 한 

교사의 이해와 필요성에 한 인식은 높은 편이었으나 

장에서의 용에 해서는 부정 인 평가를 하는 것

으로 나타났다. 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특정 지역에 

을 두고 실시되었는데, 충북지역에 한 연구는 실

시되지 않았다. 한, 하나의 교육정책에 한 상세한 

실태 분석은 많이 진행되었지만, 각 정책들에 한 비

교분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. 

이에 본 연구는 충북지역의 등교사들을 상으로, 

최근 실시되어지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들에 한 교사

들의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비교하 다. 

3. 연구 방법

3.1 연구 대상

본 연구는 충북지역에 근무하는 등학교 교사들을 

상으로 수행되었다. 설문조사는 2015년 6월∼7월에 

실시되었고, 설문 응답 교사는 모두 217명이었다. 응답

자의 분포를 살펴보면, 성별로 남교사가 34.1%, 여교사

가 65.9%이었으며, 연령별로 20 가 17.2%, 30 가 

46.8%, 40 가 28.2%, 50 가 6.9%, 60 가 0.9%이었다. 

한 담당 학년은 1∼2학년이 18.1%, 3∼4학년이 

28.2%, 5∼6학년이 39.8%, 교과 담이 13.9%이었으며, 

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소재지는 시지역이 50.7%, 읍면

지역이 49.3%이었다.

3.2 연구 도구 및 결과 분석 방법

본 연구는 강창익, 이상칠, 강경희[5], 신 , 한선 , 

김해경, 온정덕[22], 신재한[21], 이효녕 외[9], 허희옥, 

임규연, 서정희[3] 등의 연구에서 사용하 던 설문지의 

문항들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개발하고, 연구 과정에서 

사용하 다. 교사의 배경 정보와 더불어서, STEAM교

육, 스마트교육, 소 트웨어교육, e-교과서, 교육정보통

계시스템 정책에 한 교사들의 인식에 을 둔 25개

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. 구체 인 문항 구성

은 다음과 같다.

교사의 개별 배경 정보: 성, 연령, 담당학년, 학교 

소재지(총 4개 문항)

STEAM교육, 스마트교육, 소 트웨어교육에 한 

인식: 이해 수 , 필요성, 연수 련 경험 는 의

지, 지도 비 수 , 우선  해결 과제(각 정책별 5

개 문항씩, 총 15개 문항)

e-교과서,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한 인식: 이해 

수 , 필요성, 시스템 사용 경험(각 정책별 3개 문

항씩, 총 6개 문항)

자료 분석을 해서는 Spss18.0 로그램을 이용하

고, 모든 변수에 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.

4. 연구 결과 

4.1 3가지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인식

미래교육을 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재 

양성에 을 둔 3가지 정책(STEAM교육, 스마트교

육, 소 트웨어교육)에 한 등교사들의 이해 수 , 

필요성 인식, 연수 경험, 지도 비 수 , 우선 해결 과

제 인식 등에 한 설문 응답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. 

4.1.1 이해 수준과 필요성 인식

이해 수 에 한 4개의 보기(‘매우 잘 알고 있다’, 

‘조  알고 있다’, ‘용어만 들어보았다’, ‘  모른다’) 

각각에 해서 STEAM교육과 련해서는 11,7%, 

70.1%, 15.4%, 2.8%, 스마트교육과 련해서는 23.4%, 

65.9%, 7.9%, 2.8% 그리고 소 트웨어교육과 련해서

는 12.5%, 53.7%, 25.5%, 8.3%의 응답률을 보 다. 이 

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면 (Fig. 1)과 같으며, 각 정책

의 이해 수 에 한 응답이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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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 수 있다. ‘매우 잘 알고 있다’와 ‘조  알고 있다’와 

같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

STEAM교육 81.8%, 스마트교육 89.3%, 소 트웨어교

육 66.2%로 3가지 정책에 한 이해 수 은 높은 것으

로 나타났다.

(Fig. 1) Comparison of the level of understanding

한편, 정책의 필요에 한 4개의 보기(‘매우 필요하

다’, ‘필요한 편이다’, ‘필요하지 않은 편이다’, ‘  필요

하지 않다’) 각각에 해서 STEAM교육과 련해서는 

13.7%, 75.9%, 9%, 1.4%, 스마트교육과 련해서는 

20.2%, 66.7%, 10.8%, 2.3% 그리고 소 트웨어교육과 

련해서는 17.5%, 65.9%, 13.8%, 2.8%의 응답률을 보

다. 이 응답을 그래 로 표 하면, 유사한 분포를 나

타낸다. “매우 필요하다”와 “필요한 편이다”와 같이 필

요성에 해 공감하는 경우는 STEAM교육 89.6%, 스

마트교육 86.9%, 소 트웨어교육 83.4%로 많은 교사들

이 정책의 필요에 해 정 으로 평가하 다. 

(Fig. 2)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on necessity

4.1.2 연수 경험의지와 지도 준비 수준

각 정책과 련한 연수 경험을 알아본 결과, 

STEAM교육과 련해서는 51.6%의 교사가 연수 경험

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스마트교육에 해서는 46.2%

의 교사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 다. 두 가지 정

책이 학교 장에 소개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

구하고, 연수 이수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 

한편 이제 연수를 시작하고 있는 소 트웨어교육과 

련해서는 연수를 희망하는지에 해 알아본 결과, 12%

가 ‘매우 있다’, 52.5%가 ‘있는 편이다’, 24.9%가 ‘없는 

편이다’, 10.6%가 ‘  필요하지 않다’고 응답하 다. 

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, 

STEAM교육이나 스마트교육과 같이 실제 연수 이수자 

수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심을 갖고 주시해야 하겠다. 

지도를 한 교사의 비도에 한 5개의 보기(‘매우 

잘 지도할 수 있다’, ‘어느 정도 지도할 수 있다’, ‘지도

하기 어려운 편이다’, ‘  지도할 수 없다’, ‘잘 모르겠

다’) 각각에 해서 STEAM교육과 련해서는 3.3%, 

41.1%, 42.6%, 7.9%, 5.1%, 스마트교육과 련해서는 

8.5%, 48.8%, 31%, 8.9%, 2.8% 그리고 소 트웨어교육

과 련해서는 3.2%, 44.2%, 35.5%, 14.3%, 2.8%의 응

답률을 보 다. 모든 정책에 해서 매우 잘 지도할 수 

있거나 어느 정도 지도할 수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

50% 이하이거나 50%를 갓 넘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

기에 각 정책이 학교 교육 장에서 활성화되기 해서

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결과를 

그래 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으며, 응답이 유사하

게 분포하고 있다.

(Fig. 3) Comparison of the level of readiness for teach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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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의 정책에 한 이해 수 과 필요에 한 정  

인식에 비해, 교사의 연수 경험  의지와 지도 비도

는 낮은 수 인 것으로 밝 졌다. 이는 3가지 정책의 공

통된 결과이다. 신의 확산 과정에서 특정 신에 

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학습 경험의 기회가 많을수록 

그 신의 수용 가능성은 높다[6]. 2011년에 정책을 발

표하고 3년 이상 시행한 STEAM교육과 련해서는 응

답 교사의 51.6%가 그리고 스마트교육에 해서는 

46.2%의 교사가 련 연수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 다. 

그 결과, 이와 같이 교사의 비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

다. 이에 신  정책의 수용자인 교사들을 상으로 

한 학습의 기회가 확 될 필요가 있다. 

4.1.3 우선적 해결 과제에 대한 인식

정책의 활성화를 해 가장 시해야 할 과제를 선택

하도록 제시한 7개의 보기(‘교사의 의식  태도 변화’, 

‘교사 연수  세미나 실시’, ‘ 로그램  교수학습 자

료 보 ’, ‘우수 수업 사례 보 ’, ‘교육과정 시수 확보’, 

‘교육 시설  기자재 보 ’, ‘기타’) 각각에 해서 

STEAM교육과 련해서는 19%, 19%, 42.5%, 2.9%, 

5.7%, 9%, 1.9%, 스마트교육과 련해서는 12.9%, 

19.6%, 31.6%, 2.9%, 3.3% 27.3%, 2.4% 그리고 소 트

웨어교육과 련해서는 12.7%, 31.6%, 35.9%, 4.7%, 

4.2%, 9%, 1.9%의 응답률을 보 다. 이 결과를 그래

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.

(Fig. 4)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on the tasks to solve 

3가지 정책 모두에 해서 교육의 활성화를 해 가

장 시 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사들은 ‘ 로그램  

교수･학습 자료의 보 ’을 지 하 다. 교육 신의 수

용을 진하는 환경 요인들을 규명하 던 Ely는 학습 

활동을 지원하기 한 ‘자원’의 요성을 강조한 바 있

다[18]. 교사들의 수업 비에 한 부담을 이고, 효과

으로 수업에 용하도록 지원하기 해 교육 장의 

실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로그램과 자료들을 개발

하고 보 해야 하겠다. 

4.2 2가지 시스템 도입 정책에 대한 인식

미래교육을 비하여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

도입한 2가지 정책(e-교과서와 교육정보통계시스템)에 

한 등교사들의 이해 수 , 필요성 인식, 시스템 사

용 경험 등에 한 설문 응답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. 

4.2.1 이해 수준과 필요성 인식

이해 수 에 한 4개의 보기(‘매우 잘 알고 있다’, 

‘조  알고 있다’, ‘용어만 들어보았다’, ‘  모른다’) 

각각에 해서 e-교과서와 련해서는 41.1%, 50.2%, 

6.8%, 1.9%, 교육정보통계시스템과 련해서는 9.9%, 

39.1%, 24.3%, 26.7%의 응답률을 보 다. 이 결과를 그

래 로 나타내면 (Fig. 5)와 같다. e-교과서의 이해 수

에 해 ‘매우 잘 알고 있다’와 ‘조  알고 있다’라고 

응답한 경우는 91.3%로 매우 높은 결과가 나왔다. 그러

나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경우에는 ‘매우 잘 알고 있다’

와 ‘조  알고 있다’라고 답한 경우는 49.0%로 과반수가 

넘지 못하 다.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련 정책이 2012

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, 그 정책에 한 

홍보와 지원이 매우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. 

(Fig. 5) Comparison of the level of understand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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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정책의 필요에 한 4개의 보기(‘매우 필요하

다’, ‘필요한 편이다’, ‘필요하지 않은 편이다’, ‘  필요

하지 않다’) 각각에 해서 e-교과서와 련해서는 

9.1%, 55.3%, 29.3%, 6.3%, 교육정보통계시스템과 련

해서는 7.9%, 64.9%, 21.8%, 5.4%의 응답률을 보 다. 

이 응답을 그래 로 표 하여 비교한 결과, 응답이 유

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이 밝 졌다. ‘매우 필요하

다’와 ‘필요한 편이다’와 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e-교

과서의 경우 64.4% 그리고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경우 

72.8%이어서, 그 필요에 해 상당수의 교사들이 인정

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(Fig. 6)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on necessity

4.2.2 시스템 사용 경험

학교 장에 도입한 시스템의 사용 경험에 한 4개

의 보기(‘자주 사용한다’, ‘가끔 사용한다’, ‘1∼2회 사용

해 보았다’, ‘ 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’) 각각에 해

서 e-교과서와 련해서는 8.6%, 23.4%, 38.3%, 29.7%, 

교육정보통계시스템과 련해서는 6.9%, 17.3%, 19.9%, 

55.9%의 응답률을 보 다. 이 응답을 그래 로 표 하

면 아래 그림과 같다. e-교과서와 교육정보통계시스템

이 학교에 보 된 기간, 투입된 재정 인 지원 등을 고

려할 때, 이 시스템들이 실제 교육 장에서 제 로 활

용되고 있지 않은 원인을 악하고, 문제를 해결하기 

한 처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

(Fig. 7) Comparison of experiences using the system

5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는 STEAM교육, 스마트교육, 소 트웨어교

육, e-교과서,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등 미래교육을 비

하며,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주요 교육 

정책들에 한 등교사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

알아보았다.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 

먼 ,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 장에서 원활히 시행

되기 해서는 지속 인 실태 분석과 책 마련이 필요

하다.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, 정부의 교육정책에 

한 이해와 필요성에 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정

으로 인식하 으나, 련 연수 경험  의지, 지도에 

한 비 수 , 실제 사용 경험 등에 해서는 응답률이 

매우 낮았다. 각 정책들이 발표되고 추진된 지 여러 해

가 지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, 이와 같이 낮은 수 과 

경험의 원인을 분석하고, 그 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

가 있는 것이다. 

특히, 처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, 다양한 로그램 

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보 하는 일에 주력을 기

울일 필요가 있다. 교육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해 

해결해야 할 과제와 련하여 STEAM교육, 스마트교

육, 소 트웨어교육 정책 모두에 해 공통 으로 다수

의 교사들이 ‘ 로그램  교수학습 자료 보 ’을 가장 

시 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 하 다. 이것은 실제 가르

치는데 필요한 교수･학습 방법, 평가 방법  기 , 학

습내용 재구성 등 교육 장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가 

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 각 정책과 련한 다양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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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과 인 로그램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 

장에 보 하여 교사의 교수･학습에 한 부담을 이

고, 효과 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.

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

하면 다음과 같다. 첫째, 등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에 

한 범 를 확 할 필요가 있다. 충북 지역 외의 타 지

역이나 국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별 실태

를 분석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. 한, ･ 등교사

들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등

과 등 교사의 인식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. 

둘째, 미래교육 비 정부 정책의 원활한 용을 

해서는 교사들의 요구와 활성화를 한 요인들을 분석

하여 연수를 통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, 다양한 자

료의 개발과 보 을 통해서 장에 활성화를 도모하는 

노력이 필요하다. 이를 해서 단기간 인 성과보다는 

교육 장의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켜서 교육  기반이 

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세분화되고, ･장기

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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